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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법에기초한
국민의묘한힘과선택

지난달 7일 조계사 한국불교 국제회의장, 노무현 대통

령추모심포지엄에서발제와토론중에저는새롭게실천

해야할사실을하나깨달았습니다. 

세상이변하려면결국국민의의식이변해야하는데유

권자의성향을분석종합하면첫째로요지부동의33%, 곧

3분의 1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구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

들로 그 누가 뭐라 해도 변화에 일체 응하지 않고 무조건

옛것만 고수한답니다. 이를 변치 않는 상수(⾌ㆤ)라고 표

현했습니다. 물론그속을들여다보면천차만별의복잡한

사정이있습니다만어쨌든얼기설기엉켜있습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진영인데 이들

또한33%, 곧3분의1로분명한가치관을갖고있는부동

층 상수(⾌ㆤ)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진보진영은 개성과

주장이강해철저한반면, 일치되지못한채늘갈라져있

답니다. 그래도 위기에는 힘을 모아 하나가 되기도 하지

만이들은신념과뜻이강해, 요지부동의수구기득권의3

분의1에는못미치고4분의1(25%) 또는5분의1(20%), 6

분의 1(16.7%) 등으로 나뉘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이자유진보진영의한계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른바 유동층, 또는 부유(ⷱ 㟫)층으

로 상황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군중이랍니다. 이들

도33%, 곧3분의1정도가된답니다. 이들의선택에따라

시대의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변

수(ⴲㆤ)라는것입니다. 

바로이세번째군중, 이들의향방과선택에따라선거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적으로 보면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득표 수는 12,014,277이며 이회

창후보의득표수는11,443,297표였습니다. 2007년이명

박대통령의득표수11,492,389로2002년노무현대통령

보다 521,888표가 적고, 이회창 후보 보다는 49,092표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득표는 5년 동

안의 시차와 유권자 수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회창 후보

보다득표결과는사실상낮은결과라는분석입니다.

노무현대통령임기말에는그를지지했던많은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실망하고, 노무현

대통령을비판하고그를외면했습니다. 말하자면3분의1

의유동층이마음을돌렸다는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의 유동층 중 대부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뜻밖의 죽음을 접하고서는 다시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문객500여만명이이를입증합니다. 이러

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무현 대

통령을지지했던바로세번째유동층이떠나갔다가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변수(ⴲㆤ)를 어떻게 설

득하느냐가매우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함께 했던

이 군중은 언제든지 또다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이들을 묶어내는 힘이 요구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일치와 연대 결속의 때임을 새삼 깨닫고 지혜롭게 힘

을모아야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군중이(비

록 대사제들의 선동에 의해서였지만) 180도 돌변하여 예

수님께“십자가에못박아”라고외쳤던사실에대해늘의

아해하고있으며특히조∙중∙동의거짓보도에휘말리

는 군중을 대할 때에는 더욱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습니

다. 때문에 저는‘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격언에 대해 때

로는깊은회의가듭니다. 

그런데그군중을변덕쟁이라고만탓할것이아니라이

군중의 선택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에게늘관심을갖고다가가고이들을일깨워야한다

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이 변덕쟁이 33% 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향방에 따라 우리 역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의 선택을 통해‘국민의 위대함’이 확인되기 때

문입니다. 이들이 역사향방의‘결정권’(casting vote)을

갖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역사는 3분의 1의 변수 군중이 좌우

한다는 설명에 관심을 갖고 전체를 변혁하기보다는 가능

성 있는 3분의 1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현실적 선택임

을 배웠습니다. 흔히 강조하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all or nothing)식의 흑백논리를 넘어설 수 있

는 근거도 바로 이 가능성 3분의 1에 대한 정성된 관심과

애정이라고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 근원적 변화를 꿈꾸며 3분의 1이라는 변

수(ⴲㆤ)에새삼더큰관심과애정을쏟고자합니다. 

개인의수덕과해탈과정도같다고생각합니다. 우리안

에는 선과 악이 공존할 뿐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무관한

중간적 요소(neutrum), 곧 삼분법적 요소가 함께 있습니

다. 삼분법은 이분법 사고에 젖어있는 우리 모두를 일깨

워 주는 스승이며 길잡이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위대한 힘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변수의

군중에게더욱가까이진정으로다가가야합니다.

8∙15 광복절과 함께 순국선열, 민주통일 선구자들을

기리며 <희망세상> 독자 분들과 모든 분들의 영육 간 건

강을기원합니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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